
전생 부처님이 왕으로 살던 쿠시나가라
부처님은 왜 말라족이 사는 쿠시나가라를 열반지

(涅槃地)로 정했을까? 부처님 인과법이란 한마디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이다. 부처님
께서 쿠시나가라를 열반지로 선택하셨던 데에는 명
백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필연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처님

의 인과법이 아니다. 부처님이 바이샬리에서 머무시
다가 우연히 쿠시나가라로 가시게 되어 그곳에서 열
반에 드셨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란 맹신
이 아니라 이성적인 확신이기에 그렇다. 
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불교란 물음표에서 시

작하여 온갖 우여곡절 끝에 느낌표로 회향되는 종교
가 아닐까도 싶다.
쿠시나가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의 상념은 계속

된다. 결국 나는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대화 속에서
부처님이 왜 쿠시나가라를 열반지로 정했는지 힌트
를 얻는다. 〈대반열반경〉에서 쿠시나가라가 부처님
전생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작고 외진 마을의 변두리
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디 그만두
시옵소서. 이런 작은 꾸시나라(현 쿠시나가라) 마을
이 아니라도 찬빠나, 라자그리하, 사왓티, 사께따, 꼬
삼비, 바라나시 같은 큰 마을이나 도시가 있지 않사
옵니까? 세존이시여, 도시나 큰 마을에서 열반에 드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나 큰 마을에는 왕
족의 큰 집회장과 브라만의 큰 집회장, 부자의 큰 집
회장이 있으며, 세존께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도 많이 있으므로 세존께서 보여 주실 사리도 정
성을 다해 수습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을 자애롭게 달랬다.
“아난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 꾸시나라를
작고 외진 마을이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의 꾸시나
라마을은 작고 외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느니
라. 아난이여, 옛날에 마하수닷사나(大善見)왕이 있
었느니라. 그는 전륜성왕으로서 혈통이 바르고 법
에 맞는 왕이었느니라. (중략) 전생에 여래는 이 꾸
사와띠성(꾸시나라국 수도)에서 태어나 왕이 된 일
도 있었느니라. 그러나 여래는‘부귀영화도 오래 지
속할 수 없는 것이요, 몸도 무상한 것인바, 오직 법
만이 진실할 뿐이다. 그러니 법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네.’하고 왕위를 버린 채 오로지 수행만
하였느니라. 꾸사와띠는 이처럼 여래에게 숙연(宿
緣)이 있는 곳이니라. 이곳에서 열반에 드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함
이니라.”
전생인연이 있는 곳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은

혜를 갚고자 쿠시나가라를 열반지로 선택하였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쭌다의 집에 스투파 조성한 아쇼까왕
아쇼까왕이 쿠시나가라에 순례 와서 조성한 스투

파는 두 개였다. 〈대당서역기〉를 보면 쿠시나가라
성안 동북쪽의 쭌다의 옛 집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하
나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장소에 조성한 스투파다.
현재 열반당 뒤에 있는 스투파가 바로 그것이다.
독이 든 버섯요리를 공양하여 부처님의 열반을 재

촉한 쭌다 공양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부처님
이 공양을 받기 전에 쭌다에게 설했던 말씀은 오늘
을 사는 우리들이 늘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아 소개
해 본다.

음식을 베푸는 이는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며,
의복 베푸는 이는 남에게 아름다움 주는 사람이며,
탈것 베푸는 이는 남에게 편안함 주는 사람이며,
등불 베푸는 이는 남에게 밝은 눈 주는 사람이며,
집 베푸는 이는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며,
여래가르침 준 이는 남에게 윤회 끊어주는 사람이다.

보시, 즉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는 부처님의 절절
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아쇼까왕은 이와 같은 부
처님의 설법에 감동하여 쭌다의 옛 집터에 스투파를
조성하지 않았을까 싶다. 
뿐만 아니라 독이 든 버섯요리를 공양한 쭌다가

받게 될 비난을 걱정하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도
잊히지 않는다. 
부처님이 피가 섞인 설사를 계속하자 아난이“쭌

다의 공양으로 지난번처럼 병을 얻는다면 큰일입니
다”라고 허둥대며 걱정하자, 부처님은 오히려“여래
의 열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여래의 병을 지
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거리며 쭌다에 대한
비난을 변호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쭌다를 위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답사일행은 쿠시나가라에 도착해 하루를 접는다.

숙소는 미리 예약한 조그만 모텔 수준이다. 식사를
먼저 하고 짐을 풀기로 한다. 일행 모두가 조금은 지
친 듯하다. 그러고 보니 마라톤을 뛴 것 같다. 파트나
를 출발하여 바이샬리를 반환점 삼아 쿠시나가라까
지 달려온 것이다. 

부처님 성지 되살린 아쇼까왕 스투파·석주
다음날. 답사일행은 아침 일찍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장소로 이동한다. 안개가 물러서지 않을 것처
럼 완고하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난 사라
나무 숲 저편에 열반당이 희미하게 보인다. 우리 일
행보다 먼저 온 순례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열반당
앞에 관리인 몇 명이 서성이고 있다. 
누군가가 부처님을 덮을 가사를 빌려온다. 물론

상술이 개입된 것이지만 열반상에 우리 일행의 마음
을 담아 가사를 씌워드리는 일도 기억에 남을 것 같
다. 일행 모두가 빌린 가사 끝을 잡고 열반당을 한
바퀴 돈다. 
안개가 조금 걷히자 열반당 앞에 선 사라나무들이

조금씩 또렷하게 보인다. 흰색 표피와 잎 모양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상수리나무 같다. 부처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자, 아난이여, 이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
가 북쪽으로 되도록 자리를 준비하여라. 피곤하므로
누워서 쉬고 싶구나.”
아난이 자리를 펴자 부처님은 머리를 북쪽에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자리에 붙인 채
두 발을 포개어 옆으로 누웠다. 사자가 누운 모습과
흡사했다. 그러자 사라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웠다. 
“아난이여, 지금 이렇게 두 그루의 사라나무는
제 철도 아닌데 꽃을 피워 여래에게 공양하고 있구
나. 허공에서는 만다라와 꽃이 내려오고 전단분향
이 퍼져 오는구나. 그러나 아난이여, 이러한 일만이
여래를 존경하며 공양하는 것이 아니니라. 비구와
비구니, 남성과 여성 재가신자들이 진리로 인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야
말로 보다 깊이 여래를 존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
느니라.”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이적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성적인 말씀이다. 진리로 인하여 올바르게 행동하
고 진리를 믿고 행동하는 자체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참공양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데 그치
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는 행동이 참다운 공양이라는
벼락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열반당에 안에 들어 다시 부처님 열반상을 한 바

퀴 돌며 참배한 뒤 들고 온 가사를 씌워드린다. 가사
밖으로 드러난 포개진 부처님의 맨발에 법륜이 새겨
져 있다. 
맨발로 걸으며 진리를 설하셨다는 표현이다. 전법

을 위해 길 위를 맨발로 걸으셨던 부처님 일생의 거

룩한 역사가 느껴진다. 부처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어려 있다. 유한한 생(生)을 초월해버리는 영
원한 미소다. 
일행이 찾던 아쇼까왕 스투파는 열반당 바로 뒤에

있다. 7세기 중반에 현장이 보았던 그 자리다. 흙과
벽돌로 조성한 복발형(覆鉢形)이 아닌 돔형의 스투
파다. 아쇼까왕이 조성한 스투파를 후대에 변형한 것
이리라. 새삼 아쇼까왕의 순례가 고맙다. 아쇼까왕의
스투파나 석주가 없었더라면 부처님 성지도 인도 역
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체는 이곳에서 7일 동안 머문 뒤 말라족

들에 의해 다비장으로 옮겨진다. 현재 라마브하르
(Ramabhar) 스투파 자리다. 
원래는 말라족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는 사당,

즉 보관사(寶冠寺 혹은 天冠寺)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현장이 갔을 때 땅바닥이 황흑색이었으며 회
탄(灰炭)이 섞여 있었다고 하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
도 중요인사들을 화장한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안개가 낀 이른 아침인데도 순례자들이 찾아와 부

처님을 상징하고 있는 스투파를 참배하고 있다. 스
투파 옆에는 공작 야자수들이 참선을 하듯 꼿꼿한
자세로 서 있다. 마치 부처님
을 따르던 제자들이 화현한
듯한 모습이다. 생과 사를 초
월하는 스승과 제자들의 아
름다운 풍경이다. 진리의 세
계에서는 생사가 둘이 아니
고 하나라는 사실이 깨달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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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찬주·사진=아일선

정찬주의 아쇼까대왕유적기행 (13) 진리 믿고 행동하는 것이‘참공양’

인도스님들이부처님을화장한다비장스투파옆에서수
행하고있다. 

독이든버섯요리공양하고도

시주자걱정한붓다의자애로움

쿠시나가라에조성된열반상서

맨발로설한거룩한역사느껴

열반상이모셔진열반당〈왼쪽〉과아쇼까왕스투파〈오른쪽〉. 아쇼까왕의스투파나석주가없었더라면부처님성지도인
도역사저편으로사라져버렸을지도모를일이다. 

부처님이열반에드시려고누웠던사라나무. 그밑으로답
사일행이열반상에모실가사를들고이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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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 창창 산산 업업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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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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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
께초공양을쉽게올릴수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손쉽게양초를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

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
록설계되어있어법당및야외어디서나안전하게초공양을올릴수있
습니다 .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연꽃밀납양초로초장엄을 할수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꽃

밀납양초 교체형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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